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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 제7강 옛것을 통해 지식을 쌓아라, 온고지신과

인문정신으로 무장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고들 합니다. 고전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재단하는 열풍이 거세고 또 동양고전명구
하나쯤 인용하면 뭔가 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는

스스로 늘 주나라를 따르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온고지신 즉,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아는 것을 스승의

자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꿈에서도 주공을
보고 싶어 했고 또 스스로 옛것을 좋아하는 정신으로 무장한

공자는 술이편 첫머리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술이부작
신이호고. 서술하되 짓지는 않고, 믿어서 옛것을 좋아한다.

바로 이 말이죠. 여기서 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창작, 저작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술이부작은 뭐냐면 서술하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 선현들이 얘기한 것을 내 나름대로 그냥

편찬해서 푸는 데 불과하지 내가 나름대로 나의 사상을
적거나 나의 사상을 저술하는 이런 것은 안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바로 그러한 것은 본인이 호고 즉, 옛것을
좋아한다는 말과 같이 연결됩니다. 특히 이 술이편

28장에서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공자가 왜 술이부작
신이호고라는 말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아마도 알지

못하면서 창작하는 자가 있겠지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말하자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저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적어도 스승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펼쳐질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관점에 의거해서 서술할, 저술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공자가 생각한 술이부작

신이호고라는 이 명제는 온고지신 즉,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문제와 연장선에 있죠. 말하자면 공자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주공인 과거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춘추시대 때의 노나라의 현실을 함께 연결해서 그것을

파악하자는 의미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생각할 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면 스승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하는 이 명제는 원래는요. 예기, 학기에도
나오죠. 배울 학 자, 기록할 기 자의 학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암송을 위주로 한 배움으로는 스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문지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암기하고 그다음에 외우는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그런 것만 정말 어찌 보면 주입식 공부하는 것은 스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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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공자가 생각하는 주공
누구일까요? 주공은 원래 무왕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의 유명한 폭군이죠. 주, 주왕이라고
하는데 왕 자도 안 붙입니다. 주를 멸망시키고 주를 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죠. 그다음에 무왕이 죽고 나서 즉위한
어린 성왕을 대신 섭정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자가요.

주공을 거론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자는 나름대로 노나라라는
나라가 주공이 천자에게서 받은 봉국이라는 인식이 있고요.

바로 노나라 출신인 자신이야말로 주공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즉, 주공이 과거에 어린 성왕을 대신해서

그렇게 정치를 했던 것처럼 나도 내 능력을 갖고 바로 노나라
군주를 도와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바람도 좀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자가 주공을 그리워한 이유는 바로
노나라를 위한 것이고 바로 주공은 천하를 섭정하면서 모든

일에 어떤 나침반 역할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천자라는 지위에 오르지도 않았고 또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서 그러한 이름을
떨쳤던 것이죠. 즉, 명예는 얻었으나 실질은 없었다는 거.

그러나 공자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이라는 자리 또 그러한 실질적인 권력 행사하는

거보다 정말 조용히 주공처럼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바람이 있었던 거죠. 아마 공자가 이 말을 하게 된 시점이

노나라에 막 돌아왔을 때 기원전 484년이니까요. 아마 공자가
예순 여덟 살쯤 되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자가 과거에
대해서 알고 또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발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온고지신인데 온고지신에서의 지의 개념, 아는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즉,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앎이다라고 <위정>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게 공자가 그 당시 자로에게 한 말이거든요. 자로가
하도 덤벙대고 자기 나름대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나서니까

야, 너는 좀 알 때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또 나설 때
나서라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허세 부리지 말고

솔직담백한 자세,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의 의미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가 얘기한 술이부작 즉, 저작을 하지 않겠다는

개념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허세를 부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작을 하고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내포돼 있고요. 이것은 공자가
<팔일>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자께서 태묘에 이제

들어갈 때마다, 태묘는 뭐냐면 주공의 사당을 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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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태묘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곳에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누군가가 이제 공자가 자꾸만 물어보니까 누군가 비꼬아서

얘기한 거예요. 누가 추나라 사람의 자식이, 추나라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여기서 뭐 추나라라고도 하지만

추읍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추읍의 자식이라는 것은 공자의
아버지는 숙량흘이 그 당시 벼슬을 했던 그거거든요.

즉, 그곳의 하찮은 벼슬을 했던 숙량흘의 자식인 공자가 지례,
무슨 예를 아느냐? 매번 태묘에 들어올 때마다 물어보기만

하는데 자기가 잘 알지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냐? 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니까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례야. 이것이 바로 예다. 말하자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 즉, 태묘에서 제사 지내는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알고는 있지만 이곳의 제사 지내는

방식은 태묘에서 관장하는 유사, 그러니까 담당 관리가
제일 잘 아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물어보는 자세를 취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거야말로 내가 자로한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로한테 얘기한 대로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라는

이 개념과도 맞물린다. 말하자면 겸허한 자세가 함께 내포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공자는 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사실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사실 거침이 없었죠. 그다음에 제자들을 평가할 때도
두루뭉술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개개인의 성격, 자질, 그다음에 인격, 그다음에 학문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늘 제대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자가 얘기를 했죠.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아비생이지지자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호고, 여기서도 호고가 또 나옵니다. 옛것을
좋아하고, 민이구지자야라. 즉, 민첩하게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물론 공자는
겸허하게 얘기한 거 같죠. 얼핏 보면 즉,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는
그저 호고정신, 온고지신을 통해서 인문정신을 갖고 인문학을

한다. 정말 학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대단히 자부심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2019-11-04 오전 11:40:25]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가 추구하는 호고 즉, 옛것을
추구하는 이 정신은 다른 군주라든지 다른 제후들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어떠한 학자들도 쉽게 추구하지
않았던 공자만의 학문 탐구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논어를
공부를 하면서 또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가로

대변되는 논어를 비롯한 유가라든지 한비자, 손자병법
그다음에 관중의 이야기를 적은 관자라든지 이러한 많은

제자백가들의 사상을 보면서 아니, 지금보다 2000여 년 전에
있는 것을 왜 배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자가 추구했었던 주나라의 그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 하나의 지침이 됐듯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삶의 지침들 이런 것들이 논어를 비롯해서 또 한비자를
통해서 또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어떤 정신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앞으로 지금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지금 4차 산업 시대고
늘 AI, 인공지능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왜 2500년 전으로 지식을 퇴보시키냐? 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옛것을 통하지 않고

현재는 없고 또 현재도 곧 지나고 나면 곧바로 또 옛것이
된다는 그런 사실. 말하자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내려오는

학문의 연속성, 그다음에 지식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인문정신으로 무장하고 또 온고지신이라는 말로 살아가다

보면 아마도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삶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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